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리그 최강 팀워크 상대로
종료 20초 전 통한의 동점골 무승부! 마지막 한 경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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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재미로 입소문을 타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레전드리그 후반부의 팽팽한
선두 경쟁 갈림길이 될 7R 경기를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
과 함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리그 선두를 노리는 ‘FC슈팅스타’와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연고지를 바꾼 ‘연천FC’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경기였다. 2연승
으로 분위기를 타며 자신감이 넘치는 ‘FC슈팅스타’는 승점 3점을 획득해서 레전드리그 1위 등극과 함께 상위 리그 승격이라는 창
단 목표까지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서로 다른 이유로 운명의 기로에 선 두 팀의 경기는 초반 김창수의 총 출장 시간 569분의 결실을 맺는 원더골로 선취점을 가져오
며 ‘FC슈팅스타’에게 유리하게 흐른다. 그러나 눈빛 하나로 통하는 ‘연천FC’의 놀라운 팀워크에 볼 소유권을 압도 당하자 당황하며
동점골을 허용하고 만다. 예상 밖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FC슈팅스타’는 추가시간에 성공한 양동현의 PK로 불안한 리드 속 전반전
을 마친다.

이에 반해 좋은 합으로 전반 동점의 상황까지 만들었던 ‘연천FC’는 후반도 교체 없이 뛰면서 “이 멤버로 뛰는 게 마지막이고, 환호
받으면서 뛰는 게 너무 감사한 경험”이라며 승패를 넘어 값진 경기를 펼쳤다. 후반 조영철의 어깨 부상 공백으로 인해 수적으로 불
리한 상황에 빠지면서 최용수 감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아직 부상에서 온전치 못한 고요한을 교체로 투입했다.





마지막까지 막아야 하는 ‘FC슈팅스타’와 마지막으로 뛰는 ‘연천FC’. 양팀 다 혼신의 힘을 다하며 팽팽한 대결을 펼친 경기는 종료
20초를 남기고 터진 ‘연천FC’의 역습 동점골로 무승부로 끝났다. ‘연천 FC’ 선수들은 “올 시즌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라
며 환호했고, 경기를 직관한 1천여 명의 관객들은 양 팀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승리를 문턱에서 놓친 최용수 감독은 “절대 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날린
경우다. 마지막 한 경기 남았다. 우리가 좀 더 응집력을 발휘해서 절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경기 소감
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선수들을 단합시켰다.

‘FC 슈팅스타’는 이제 다른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격의 여부가 결정되는 미지수의 상황에 빠져 시청자들에게도 끝까지 긴장
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고 있다. ‘FC슈팅스타’의 마지막 남은 한 경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증을 더한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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